
수출, 수도권 교통혼잡으로 힘들다!
산자부 , 수출입 물류실태 조사 … 운송단계 복잡하고 세금 부담 많다

수도권의 교통혼잡이 수출입 물류의 최대 애로점으로 부각됐다.

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제조·물류 및 포워딩 기업 154개를 대상으로 수출입 물류 실태를

조사한 결과, 국내 운송수단의 92.8%를 도로운송이 차지하고 있었으며, 응답자의 30%가 수도권 및 부산 지역

의 교통체증을 문제로 지적했다.

특히, 한남-서울톨게이트 구간 및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부산 진입부분(남해-부산 및 대구-부산 구간) 등이

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현재 수도권과 대구·부산 지역에 전체 차량과 인구의 60%가 집중돼 있으나, 도로는 전체 중 30%에 불과

해 수출입 물류에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. 특히, 남동·반월·시화·성남·평택 등 수도권에 위치한

공단 주변의 병목현상이 심화돼 수출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.

인구대비 도로연장 현황 (단위: m/명)

구 분 전국 인천 서울 대구 부산 경기 광주 대전
도로/명 1.25 0.66 0.82 0.87 0.88 1.32 1.40 1.54
구 분 울산 전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충북 강원
도로/명 2.61 3.34 3.55 3.57 3.68 3.73 4.40 5.49

자료)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, 통계청

국내 수출기업들은 주로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,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도로 연장은 5만8846㎞에

서 8만8775㎞로 50% 증가했으나 자동차 등록 대수는 523만대에서 1206만대로 130% 증가해 차량 증가율이 도

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. 2001년 도로의 수송분담률은 74%에 이르렀다.

차량대비 도로연장 현황 (단위: m/대)

구 분 전국 인천 대구 서울 부산 경기 대전 광주
도로/대 6.68 2.30 2.86 3.09 3.65 4.22 4.87 5.08
구 분 울산 경북 충남 전북 경남 전남 충북 강원
도로/대 8.14 11.63 11.88 11.97 12.38 14.42 14.69 17.46

자료)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, 도로연장·자동차 등록대수

도로정체 등으로 인해 국가 물류비 역시 1995년 약 48조원에서 2000년 67조원으로 연평균 6.7%씩 증가했으

며, 2000년에는 국제 수송비를 제외한 물류비가 전체 GDP의 12.8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 1997년 일본의

물류비중이 9.6%, 2000년 미국의 물류비중이 10.1%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.

또 응답자들은 도로운송 상의 어려움으로는 통행료와 컨테이너세 등 도로이용 부담금 43.5%, 도로정체로 인

한 적기수송 어려움 32.5%, 운송회사 수배 어려움 6.5%, 과도한 과적차량 단속 4.5% 등이 꼽혔다.

도로정체가 가장 심각한 도로는 경부 51.9%, 경인 7.1%와 중부, 구마, 영동, 호남 각 1.9%, 인천공항, 올림픽

고속도로 1.3%, 서해안 0.6% 등의 순이었으며, 도로 중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진입 부분

43.5%, 분기점 및 톨게이트 부분 16.9%, 항만 및 공항 연결부분 15.6% 등이 각각 차지했다.

통행료가 불합리한 도로로는 인천공항 36.4%로 가장 많이 응답됐으며, 경부 27.2%, 경인 8.4%, 서해안 4.5%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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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남, 중부 각 3.2%, 영동 0.6% 순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철도운송의 애로사항으로는 ▷운송단계가 복잡해 시간 과다소요 25.3% ▷화차 및 노선부족 9.7% 등

이 지적됐으며, 연안해송의 애로사항 역시 ▷운송단계가 복잡해 시간 과다소요 33.8% ▷기상 여건의 영향으로

수출항에서 적기선적 어려움 10.3% ▷불리한 운송조건에도 운임이 상대적으로 싸지 않음 10.3% ▷연안해송

전용부두 및 선박 취항빈도 부족 5.2% 등이 지적됐다.

항공운송 시에는 응답자의 66.9%가 비싼 운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, 항공기 스페이스 및 서비스 항로

부족 7.0%, 불합리한 부대비용 4.5%, 공항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4.5%, 공항의 화물처리시설 부족 0.6% 등이

차지했다.

또 각종 통관 수수료 과다하고(34.4%) 통관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(24.0%), 보세장치장 이용

시에도 추가 부담을 내야하는(9.1%) 등 총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. <조인경 기자>

< Chemical Journal 2003/ 03/ 1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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